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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태복음 2:1–11
“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
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
니라”(11절).

찬송: 116장(동방에서 박사들)

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 죽습니다. 살다가 죽

는 것이지 죽기 위해 태어난 것도, 죽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. 

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. 살다가 죽으신 

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. 죽을 운명에 빠진 사람들을 구

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한 생애를 사시고 마침내 

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. 

동방에서 먼 길을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

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. 그중 몰약은 어떤 이의 탄

생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하기에 너무 이상합니다. 몰약

은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장례용품입니다. 죽으러 태어

나신 주님 탄생의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그야말로 현자의 

선물인 셈입니다. 

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

낳은 것도 탄생의 목적에 잘 맞아떨어집니다. 메시아가 다윗의 

자손이라 일컬어지듯이,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인 베들레

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를 암시하는 장치가 됩

니다.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.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

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“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

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.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

죽기 위해 나셨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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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”(요 6:51).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떡으로 

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습니다. 

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한 요셉 내외는 가축들과 함께 지내다가 

마리아가 출산하자 아기를 구유에 눕혔습니다. 귀하신 분을 짐

승의 여물통에 모신 것도 그가 인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

생각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,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

면 꼭 필요한 퍼즐의 한 조각이라 하겠습니다. 천사가 주님의 탄

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. “오늘 다윗의 동네에 

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너희가 

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

에게 표적이니라.”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그리스도 됨의 

표적입니다. 그분은 뭇 생명의 밥으로 오셨습니다.  

성탄은 철두철미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.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

렇게 말했습니다. “그의 죽음은 그의 탄생의 결과라고 말하기보

다 그가 죽을 수 있도록 탄생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.” 우

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

죽으셨기 때문입니다. 

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그분의 죽음에 있다는 사실과, 하나님
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셨는지 묵상하면서, 
사순절을 어떻게 지낼 지 계획해 보세요.



